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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의말씀

1. 우리는일상적으로‘진리를추구하는사람’이되어
야합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견해가 없이, 다만

정치적인 입장과 유다에 대한 통치 권력을 가지고 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체 유다인을 심판
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권력의 힘과 정치적 능
력의 크기에 비해서 진리에 대한 입장이 없는 그는 얼
마나위험한인물이될수있는지모릅니다.  
빌라도는 재판에 있어서도 고발자들의 주장을 듣고,

상황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필요한 판
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유다인들
의 고발을 접하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기준으
로 판단을 하며, 유다인들의 소요(騷擾)가 진정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소인은이(利)를추구하고, 군자는의(義)를추구한다

고 했던가요. 소인 빌라도는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진
리와 진실을 무시하고, 로마 제국의 정치적 시선과 유
다 백성의 여론 사이에서 줄타기 처세술을 펼치고 있
을뿐입니다. 예수그리스도는진리의왕이십니다.

2. 우리는말을함에있어서도‘생명성’과‘진실성’을
추구해야합니다.
피고인 예수님께서는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유다인들의 거짓 고발’과‘빌라도

자신의양심적판단이나신념의말’을구별하게해주
십니다. 
그리스도의 질문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

습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마구잡이 판단’과‘이기
심과 무지의 심판’을 해대는 우리 현대인들의 단면을
바라보게합니다. 우리는‘사람을살리는말’, ‘긍정적
이고활력을불어넣는사랑의말’을얼마나자주합니
까? 그리스도인은 몸과 마음으로 진리를 추구하되, 언
행에 진실을 담아 궁극적으로 생명을 지향해야 합니
다. 예수그리스도께서는생명과진실의왕이십니다.  

3. 우리는‘그리스도중심주의’를사수해야합니다.
교회가 받은 가장 혹독한 박해(도미시아누스 통치,

기원후 81-96년) 시대(묵시1,5-8)에도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죽음을초월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심각한 문제점들에 부딪칠

수록, 혹독한 박해를 만날수록,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의부활을믿음으로써, 눈앞의죽음을용감하
게받아들입니다.‘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의 피로써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신‘하느님나라
영원한생명의왕’이십니다.

생명의말씀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요한 18,37참조

다니 7,13-14  묵시 1,5ㄱㄴㄹ-8  요한 18,33ㄴ-37.



탱자나무울타리

희망의배터리 박성규 엘리지오

다시새롭게2011! 교구설정100주년

내고향집은 아직도 탱자나무울타리다. 오래전부터

비어있는 집을 유실수와 약재나무들이 지키고 있

고 또 그것들의 보호수 탱자나무가 울을 짱짱하게 치고

있다. 올가을에도 탱글탱글한 탱자 한소쿠리를 따왔다.

저 혼자 꽃피고 열매 맺어 주인에게 수확의 기쁨을 안겨

주는 나무를 보자 가슴 한켠이 콕 찔려오는 느낌이었다.

나는 소설가가 되고 첫 당선소감을 쓸 때 고향집 탱자나

무를걸고 '자연닮은글'을쓰겠다고다짐했었다. 

탱자나무는 밑둥치부터 꼭대기까지 길고 억센 가시가

지그재그로 엉켜 표독스런 외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절

대로제살을찌르거나옆에있는다른생물을다치게하

지 않는다. 해마다 그곳에서 새끼를 쳐나가는 검은지빠

귀, 허물을 살짝 벗어놓고 지나가는 뱀, 더듬이를 높이

치켜들고 짝짓기를 하는 민달팽이, 첫 날갯짓을 펼치는

호랑나비 등이 우화(羽化)를 거처가거나 탯자리로 삼는

생명의나무다. 어디그뿐인가. 제몸을친친감고올라온

호박넝쿨에게 길을 내주고 펑퍼짐한 궁둥이를 들이밀며

눌러앉는 늙은 호박까지도 기꺼이 받아주는 넉넉한 품

의 나무다. 또 봄날엔 배추흰나비날개빛깔처럼 고운 흰

꽃을 피워 향기를 주고 가을엔 알토란같은 황금색 열매

를 내어 약재로 쓰게 한다. 나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배

앓이를 심하게 했다. 조금만 색다른 음식을 먹어도 두드

러기가 나고 걸핏하면 헛구역질을 했다. 그때마다 어머

니는 지각(枳殼-노란탱자를 조각내 말린 것)달인 물을

마시게 했고 지실(枳實-풋탱자를 썰어 말린 것)우려낸

물을피부에발라주었다. 그럼감쪽같이나았다.

일제징용중에병을얻은아버지는약초에관심이많았

고 그것들을 철따라 채집해 두었다. 그래서 우리집 광에

는 늘 약초와 씨앗주머니들이 주렁주렁 걸려있었다. 울

안에는 약재로 쓸 나무가 우선순위로 심겨졌다. 엄나무

를 비롯해서 골담초 화살나무 옻나무 산사나무 오가피

작약 당귀 인삼 장록까지 약초밭이 딸린 집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먼데 사람들까지도 소문을 듣고 약

재를 구하러왔다. 얼굴을 깊게 가린 한센병을 앓던 중년

부인도 가끔 왔었다. 아버지는 아무리 귀한약재라도 위

급한 사람이 있으면 서슴없이 내주었다. 나는 지금도 식

물을구별할때두가지방법으로나뉜다, 약재인것과약

재아닌식물로.

장미가시가제꽃을보호하기위해독을품었다면탱자

가시는 남을 지켜주기 위해 날카로움을 지녔다. 제 품에

깃들어 살던 생명들을 훨훨 떠나보내고 초록가시를 짱

짱히 굳혀가며 겨울을 맞는 나무. 생명체들의 보금자리

인 탱자나무울타리처럼, 나도 생명을 살리고 보듬는 글

을 쓰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가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의지가지가 되어주고 품을 내주었던 적이 있는지, 한해

의삶을돌아보며가슴철렁한계절이다. 올한해그분께

서는 나에게 무엇을 거두셨을까? 빈곤한 소출은 아니었

을까!

유경숙 로사ㅣ소설가



공 소 가 는 길 >>>

::모세와예수님의온유
예수님과 모세의 삶을 비교해 보면 모세는 백성

을 종살이에서 탈출 시켰고 예수님께서도 인간을
죄의종살이에서끌어내시어하느님의진정한자녀
로서의삶을사려는사람들에게자유를주심으로써
모세가 상징적으로 행한 것을 영적 차원에서 실현
하십니다.
바리사이파의 위선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의 온유함이

란 강한 힘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아 듣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같
은사명을가졌습니다.
모세에게서는상징으로보여졌던것이예수님에게서실현됨으로

써하느님과우정의삶으로인도됩니다. 이러한사명을이룸으로써
모세와예수님은‘온유하고겸손한자’로선포되고있습니다.

온유한자의예로써모세를살펴보면그는백성을이끌었지만진
정한인도자로서당신백성들을곁에서현존하셨던하느님구름의
움직임에 맞추려 했습니다. 온유한 모세의 겸손은 백성을 구름의
속력에 맞추어 구름 즉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정을 걸어 갔
습니다. 예수님께서도당신의말씀과행동을통하여제자들을인도
하십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강림하셨고 그 분의 일을 하는
것이내양식이다하신예수님의온유함은하느님께깊이순명함으
로써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당신 백성을 인도하
시는분은하느님이십니다.

- 권가타리나수녀- 

깨진 거울조각에 비친 얼굴

어떤남자가사제를찾아와그의신앙을놀림감삼아장난을치고싶어했습
니다. “도대체 빵과 포도주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될 수 있습니
까?”그러자 사제가 응수했습니다. “그건 일도 아니지요. 당신도 음식을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마당에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일을 못하실 까닭이 어디 있겠
소?”그는물러설기색을보이지않았습니다. “하지만어떻게그리스도의몸이

그토록 작은 면병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당신 앞에 펼쳐진 넓은 풍경이 당신의 그 조그
마한 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지 않겠소?”그래도 그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세상에널린여러교회에동시에존재할수있습니까?”사제는거울을가져와그에
게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거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는 이 의심 많은 사람에게 말
했습니다. “당신은하나지만이깨진거울조각마다당신의얼굴이동시에비치고있지않소.”

-옮겨온글입니다.-

짧 은 글 깊 은 생 각

영성의향기 성령과사명
오 늘 의 미 사

그리스도왕대축일
연중제34주일
성서주간

입당성가
75 주 그리스도 우리 왕

화답송
◎ 주님은 임금님, 위엄을 입으

셨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0 나의 생명 드리니

영성체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
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
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파견성가
73 만민의 왕 그리스도



알림 대구평화방송(FM 93.1MHz) 오늘의강론
11월 23일(월) - 11월 28일(토) 07:00, 18:50 여운동(바오로)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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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원로사제월요낮미사 11월23일(월) 낮 12시 성모당
교정사목후원회월미사 11월24일(화) 오후2시 성모당

공소후원회미사 11월28일(토) 오전11시 남산성당

일 시 장 소

구미지역밀알후원회미사 11월23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4대리구포항지역

11월23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성소후원회월례미사

★성소모임·피정★
바뇌의성모기도회14주년추계대피정
䤎일시 : 11.26(목) 09:00~17:00, 장소 : 삼덕성당
䤎문의 : 삼덕성당임마꿀라따의집427-7543
성체신심대피정(대림피정)
䤎일시 : 11.30(월)~12.4(금) 19:30~21:40
䤎장소 : 대봉성당성전
䤎강사 : 강요셉신부(구속주최)
䤎문의 : 019-553-0805 / 011-526-9047
렉시오디비나모임
䤎일시 : 매주(금) 19:30, 대상 : 미혼여성(33세이하)
䤎장소 :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대구본원
䤎문의 : 010-8486-2646
천주섭리수녀회성소모임(성소상담언제나가능)
䤎일시 : 11.29(목) 14:00
䤎장소 : 성당성당수녀원
䤎문의 : 010-3940-3635
아씨시의프란치스꼬전교수녀회성소모임
䤎일시 : 11.28(수)~29(목), 장소 : 기천리수련소
䤎문의 : 010-5313-0241
영원한도움의성모수도회성소모임(016-332-2885)
䤎일시 : 11.28(수)16:00~29(목)17:00
䤎장소 : 서울정릉본원, 내용 : 성소심화피정
제3회가르멜수도회수도생활체험피정
䤎일시 : 12.11(금)~13(일)
䤎장소 : 마산진동가르멜수도원
䤎대상 : 35세이하의미혼남녀, 회비 : 3만원
䤎문의 : 010-3169-7416 이인섭필립보네리신부
★모집·교육★
10년1월재속가르멜회지원자모집(남·녀만50세미만)
䤎대구가르멜산성모재속가르멜회(첫째주일)
䤎대구아기예수의성녀데레사재속가르멜회(첫째주월)
䤎대구예수의성녀데레사재속가르멜회(넷째주일)
䤎대구십자가의성요한재속가르멜회(넷째주월)
䤎문의 : 최순옥(루치아) 019-302-6079

대구가톨릭대학교평생교육원전례꽃꽂이전문가과정대림특강
䤎일시: 11.24(화)10:00~14:00, 장소 : 평생교육원318호
䤎문의 : 017-507-1772(회비 : 2만원)
䤎대상 : 전례꽃꽂이전문가과정졸업생및재학생
대구가톨릭대학교경주영어마을겨울캠프모집
䤎일정 : 1.4(월)~30(토) 4주간
䤎접수기간 : 11.23(월)~27(금) 5일간
䤎인터넷접수 : www.gev.ac.kr(선착순)
䤎문의 : 054-777-8000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해외필리핀영어연수
䤎일정 : 12.28(월)~2.6(토) 6주
䤎장소 : 필리핀바콜로드, 대상 : 초4~중3(20명)
䤎문의 : 656-6655 / 010~2442~7476
※필리핀해외봉사&어학연수 대학팀 단체출국접수중
가톨릭근로자회관필리핀영어연수
䤎일시 : 1.3(일)~30(토)
䤎장소 : 마닐라성요셉학교
䤎대상 : 초 3 - 중 3
䤎설명회 : 11.29(일) / 12.1(화) 
䤎문의 : 253-1313 / 255-0830
35차아일랜드영어연수
䤎주관 : 마신부님(Rev. Brendan MacHale)
䤎초ㆍ중 : 1.6(수)~29(금) 3주, 382만원
䤎대학생 : 1.3(일)~2/14(일) 6주, 597만원
䤎문의 : 그린피스E&T  02-569-1331
통신으로배우는신학과정신입생모집
䤎대상: 세례받은평신도와수도자(만18세이상, 학력제한없음)
䤎내용: 신구약성경및신학일반(그리스도론, 전례학등26과목)
䤎원서교부및접수: 11.9(월)∼2.12(금)(우편신청가능)
䤎문의 : 02-745-8339(직), 02-747-8501∼5(교)
䤎홈페이지 : http://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중국발효차무료강좌(월재료비4만5천원)
䤎보이차등발효차알고바로마시기(수료증발급)
䤎일시 : 낮반-화(11:00),목(15:00)/저녁반-수,일(19:00)
䤎문의 : 화교성당254-6631 / 010-5681-0988

티없으신마리아성심재속3회모집
䤎대상 : 55세이하열심한신자
䤎문의: 010-2635-0534 / 010-9620-4820
교육생모집(자격증반&취미반&유아반)
䤎플루트,바이올린,천연비누&천연화장품만들기
성인POP,키즈POP,유치부미술,초등부미술

䤎문의 : 가톨릭문화관476-6211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배송직원모집
䤎자격 : 남(운전가능자), 연령불문
䤎근무시간 : 15:00~20:00 (5시간)
䤎근무지 : 남구봉덕동(효성타운옆)
䤎문의 : 473-0125
고령성가의집조리사모집
䤎제출서류 : 이력서, 자격증, 주민등본
䤎자격 : 55세미만숙식가능한분
䤎마감 : 12.20(일)까지
䤎문의 : 054~954~1824 
2010년동명어린이집원아모집
䤎모집 : 11.28(토) 09:00~10:00
䤎문의 : 동명성당내동명어린이집054-976-6857
한국예술치료학회미술치료사양성과정
䤎일시 : 12.5(매주토오전)
통합예술치료사과정
䤎일시 : 3.5(매주금오전)
䤎주관 : 푸른평화예술치료상담연구소
䤎문의 : 794-6022
★안내★
군종후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 군 위문품을 보낼
예정이오니신청하여주시기바랍니다.
䤎마감일 : 11.30(월)( 꼭지켜주세요)
䤎접수 : 본당사무실
䤎대상 : 신자자녀현역사병(의경, 전경포함)
※훈련병(교육병포함), 하사관, 장교제외

선 일 외 과 의 원
치질·치루·항문병 수술

원장, 전문의:배선익(사도요한)

TEL:745-6633~4
지하철 2호선 범어역

범어네거리, 수성못방향 → 300m 

대구연세안과
라식, 백내장, 알티산수술전문병원

박박 중중 원원원장(소시모)

- 지하철1호선영대병원역2번출구-

상담전화626-8881~5

의 학 박 사
현,연세대외래교수

전화상담 752-7575
(화·목 ▶ 야간진료)

범어네거리교원공제회관건너편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원장 이 종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 나)

분│도│석│유

분도는한방울의기름도속이지않습니다!

전화 한통화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 롯 데 점 -

365일24시간서비스요양기관

방문요양·방문목욕
♣치매, 중풍, 거동이불편하신어르신
♣가정방문하여하루도빠짐없이
♣부모님처럼돌보아드립니다.
♣정부에서85% 지원합니다
사 랑 재 가 요 양 기 관
대구전지역791-7772     신인수
경산전지역856-7243  사도요한

약손 척추 교정원
디스크·비만·신경통
근골격계, 신경계질환

지압, 교정, 자세, 체질검사
28년 전통 이 루카 425-7695
대구역 옆 라이프 상가 245-1호

www.m-hand.co.kr

대구가톨릭대학교의 변화와 상승!

지식 취직 걱정하는 부모마음으로
입학에서 취업까지 책임집니다.
●2012년취업률90%달성
●취업·창업센터신축(2010년완공)
●학과별취업특별프로그램운영

http://www.sangjo114.net
장례, 결혼, 칠순, 돌, 각종이벤트

24시간상담전화 : 1566-1678
대표이사 이 봉 상 (안토니오)

직영:대구 전문장례식장
(동대구 I.C옆 961-4444)


